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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파리나즈 아사레입니다. 저는 이곳 이란 테헤란 라헤로시드 협동조합의 

일원입니다. 1986 년에 설립된 라헤로시드 협동조합은 처음에는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를 위한 전 교육과정을 마련해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이를 

받아들여 당시 모두 여성으로 구성된 교사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각 

가정이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돕고 교사와 학부모가 양질의 교육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가족을 통해 협동조합을 처음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족 대부분은 이란 남서부 

데즈풀이라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약 25 년 전, 가족들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한정된 

자본으로 데즈풀 외각의 땅을 매입해 그린하우스를 지어 신선한 채소를 재배하고 이를 

공동체에 공급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이 협동조합은 주민들을 

위한 수업을 마련하거나 문화행사를 조직하는 등 각 가정에 필요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제공합니다.  

 

제가 15 살 때 저와 6 명의 친구들은 교내 문화 및 과학 행사를 조직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협동조합을 조직하자 다른 학생들 또한 협동조합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이 성장할 수 있는 견고한 기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협동조합은 오늘의 제가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라헤로시드에서 12 년의 학업을 마친 후 협동조합에서의 쌓은 경험을 이용해 저는 지금 

파트타임 강사로 일하며 라헤로시드 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협동적인 팀워크가 저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새로운 교육 

방식을 만들어내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저에게 시간과 에너지를 내어 주신 많은 분들과 

선생님들 곁에서 일한 시간들은 저에게 참으로 보람된 여정이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협동조합을 경험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